
현장과의 소통 강화·안전관리 점검으로 산업재해 예방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철상)는 30일 광주지사 회의실에서 '2025년

10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현장 안전관

리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지사에 따르면 안전보건협의체는 공사에서 추진 중인 각종 도급 공사에 대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입력2025.10.30. 오후 4:18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회의실에서 '2025년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했다.2025.10.30ⓒ농어촌공사 광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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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작업 시간 및 공정 조정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체계 ▲작업장 위험

성 평가 실시 ▲재해 발생 시 대피 방법 등 주요 안전관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함

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회의에는 공사감독, 안전업무 담당자, 현장대리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공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과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광주지사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청렴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상 지사장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영농기 이후 공사 재개 현장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육봉 기자(=전남)(bong2911@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12280


